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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사회공헌, 질적 변화를 맞이할 시기

  2012 DJSI 국제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 CEO들이 모여 기업 사회공헌의 미래 모색
한국생산성본부와 글로벌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선도기관 스위스 SAM은 10월 9일 ‘201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 (Corporate Reputation & Financial Return)’ 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S&P 다우존스인덱스(S&P Dow Jones Indices)의 알카 배너지(Alka Banerjee) 부회장, CECP(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의 마가렛 코디(Margaret Coady) 위원장, SAM Indexes의 에도라도 가이(Edoardo Gai) 사장 등 해외 VIP와 국내 기업 CEO를 비롯한 임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학계, NGO, 정부기관 등에서 총 500여 명이 참관하였다.
높아진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에 따라 컨퍼런스에서는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목적과 당위성, 전략적 사회공헌이 어떤 형태인지 주로 논의 되었다. 150여 글로벌 CEO들이 참여하는 기업 사회공헌위원회인 CECP의 마가렛 코디 위원장은 ‘기업 사회공헌의 진화’에 대해 강연하며 “사회공헌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업은 2008년 경제침체 시기에도 사회공헌 지출과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더 적은 수의 단체에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 기업들이 보다 전략적인 기부를 택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조발표를 맡은 인디아나 대학의 레슬리 교수는 ‘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가치창출’에 대해 강의하며 “기업 사회공헌은 비즈니스 전략과 통합되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단, 사회공헌을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당 컨퍼런스를 맞아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조사에 참여한 국내 327개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 실태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붙임1. 및 기업사회공헌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참조). 보고서는 기업 사회공헌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1명의 전담자를 지정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는 등 아직 개선이 필요한 국내 기업 사회공헌의 실태를 지적했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생산성본부 진 홍 회장은 “시대적 키워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로 옮겨가고 있다. 사람들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기업도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이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1.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시사점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로, 국내 기업 사회공헌 지출 총액은 이미 2조원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평균 사회공헌 지출 비용 또한 2004년 이후 6년간 2.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업 사회공헌의 당위성과 목적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여전히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기업은 사회공헌 금액의 대부분을 자사 재단 출연에만 사용해 생색내기에 그치는 등 올바른 형태의 기업 사회공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슈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 – 국내 기업 사회공헌 지출 총액은 이미 2조원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평균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2004년 이후 6년간 2.4배 증가하였다(전경련 조사결과).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업 사회공헌의 당위성과 목적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여전히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기업은 사회공헌 금액의 대부분을 자사 재단 출연에만 사용해 생색내기에 그치는 등 올바른 형태의 기업 사회공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슈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내 680여 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사회공헌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전화인터뷰 조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대상이었던 대기업/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총 327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민간기업 26.3%, 공공기관 34.9%, 중소기업 38.8%로 구성됨. 참여기업 매출액 별로는 1,000억 이하가 30.2%, 1,000억 이상 1조원 이하가 31.7%, 1조원 이상이 38.2%의 분포를 보임. 종업원 수 별로는 500명 이하가 40.2%, 500명 이상 5,000명 이하가 47.2%, 5,000명 이상이 12.6%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 63.8억 원의 사회공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 대비 0.07%, 영업이익 대비 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민간기업의 인당 사회공헌 비용은 11.8시간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16.8억 원의 평균 지출을 보였으며, 인당 사회공헌 시간은 12.8시간으로 나타났다.
현황 시사점 #1. CEO의 참여는 높으나, 일차원적 사회공헌 - 저소득층 지원에만 치우쳐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CEO의 관심 및 참여는 전체 기업의 71%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기업의 67%가 사회공헌정책을 명문화하는 등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참여 및 지속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의 비즈니스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41%의 기업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업 역량 및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의 발굴이 어려움을 나타내며, 이로 인하여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소득층 지원과 같은 현금중심의 일차원적 사회공헌활동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산업별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전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황 시사점 #2. 지출은 증가하나 담당자는 고작 1명, 전문화 위한 프로그램도 없어
응답 기업의 사회공헌 추진은 대부분의 기업은 사회공헌 전담 조직 및 담당자를 구성(84.7%)하고 있으나, 응답한 기업의 43.7%가 1명의 담당자 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 조직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담당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응답 기업의 19%가 전문성 부족을 사회공헌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헌지출금액은 매년 증가하며, 본 설문조사결과 민간기업의 연간 지출금액은 약63억 원이나, 사회공헌 운영, 직원 교육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임직원 대상 사회공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37%에 불과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 시사점 #3. 중소기업의 현주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격차 
본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대기업에 비하여 큰 격차를 보임. 체계적인 활동추진에 있어 대기업은 10곳중 5.5곳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0.3곳만이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의 원인으로는 CEO의 관심부족, 담당조직 및 담당자 부족, 전문성, 임직원 참여 등 사회공헌활동 추진의 주요 요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평균 50%이상 발생됨에 따라 전반적인 인식 및 수준의 차이를 야기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한된 예산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CEO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맺음말: 기업 사회공헌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
본 조사에서는 사회공헌 지출 총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1) 서면조사 결과, 2) 외부 공개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3) Bloomberg에서 제공한 사회공헌 공시 등 3개 데이터를 비교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3개 채널을 통해 수집한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금액 평균은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차이가 5% 미만인 기업은 전체 기업의 31%에 불과하였다. 또한, 전체기업의 31%는 최대 3배이상의 공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이 투명하고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공헌 지출내역을 관리하고 공개하기 보다 때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사회공헌 지출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간 총액 또한 낮은 비교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붙임. 2 컨퍼런스 개요 
< 차 례 >
1. 개회연설 (Opening Speech) 
2. 주제발표 및 패널 코멘터리 요약

3. 프로그램
4. 용어정리 및 기관소개 
1. 개회 연설 
발표자 – Alka Banerjee (S&P Dow Jones Indices 부회장)
□ 세계는 ‘지속가능성’에 집중해 왔으나 빈부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환경적인 피해도 심각하다. IEA의 세계 에너지 예측에 따르면 우리가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15년 까지 2035년까지 배출 가능한 탄소의 90%를 이미 배출해 버리게 된다. 기업의 역할은 상당하다. 전세계 1,000대 기업의 매출을 합할 경우 OECD국가 GDP의 73%를 차지한다.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세계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기업이란, 주주와 이해관계자에 장기적 관점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속가능한 기업은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 하는 기업으로,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착한”기업의 개념과는 다르다. 
□ 데이터에 의하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들 또한 지속가능한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사회책임투자 포럼에 따르면, 사회책임투자(SRI) 전략을 통해 운용되는 자산이 3조 USD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2005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발간된 유럽 사회책임투자 포럼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2년의 기간동안 사회책임투자가 58%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비용감소, 법적 규제, 리스크 관리에 의해 도입될 수 있으며, 혁신과 경쟁우위를 이끌어낸다.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속가능경영은 장기 투자에 의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원 및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2. 주제발표 및 코멘터리 요약

A. 기업 사회공헌의 진화
발표자 – Margaret Coady, CECP 위원장
□ CECP는 1999년 폴 뉴먼에 의해 설립된 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이다. 지금까지 180여 기업의 CEO와 임원이 CECP에 참여하였다. CECP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숫자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38,000여 임직원이 일하며, 160억 USD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평균적으로 2,100만 USD를 기업 사회공헌으로 지출한다. 
□ 2011년 기업은 평균 사회공헌 지출을 8% 늘렸다. 60%의 기업이 2009년과 비교해 2011년에 사회공헌 지출을 늘렸으며, 그 중 1/3은 25% 이상 예산을 증액했다. 기업들은 또한 더 적은 숫자의 단체에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이는 기업이 보다 전략적으로 기부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공헌은 기업의 전략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그 중 하나가 CSV(Creating Shared Value)로, 이는 기초적인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커뮤니티와 기업의 이윤을 조화시키는 혁신적 형태를 의미한다. 조사에 따르면, 장기적인 사회의 발전을 달성하는데 정부, 기업, 소비자, 투자자 중 어느 그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45%의 응답자가 기업을 선택하였다. 
※ 사례발표 – 나세르 알 마히셔, S-OIL CEO
※ 코멘터리 – 최창근, KBS 해설위원
B. 기업 사회공헌을 통한 가치창출
발표자 – Leslie Lenkowsky 교수
□ 기업 사회공헌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하다. 기업 사회공헌은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근본적 목적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기업 사회공헌에 사용되는 돈은 과연 누구의 돈인가? 기업 사회공헌이 실제로 기업을 돕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사회공헌에 상당한 양의 돈과 자원을 투입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공헌 현황을 살펴보면, 1971년 이후 연평균 3.1%씩 증가해 왔다. 2011년에는 총액이 145억 USD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업들도 매출의 0.12%를 사회공헌 지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성공적인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사회공헌이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사회공헌은 반드시 기업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통합될 필요가 있다. 기업 사회공헌 역시 다른 기업활동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 사례발표 –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 코멘터리 –  허인정,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대표
3. 프로그램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변화, 
Corporate Reputation & Financial Return
- 일  시 : 2012년 10월 9일(화), 10:00 AM ~ 18:30 PM

-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2F)

- 참석자 : 약 500여 명 (국내 상위 40여 기업 CEO 포함)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활동 담당자 

· CSR,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관계자   

· 기관투자자, 장기투자자,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금융 투자 기관 및 운용 관계자

· 지속가능경영 및 기업 사회적 책임 관련 학계 전문가, 언론인 및 NGO  

Session A (10:00 ~ 14:00 PM, 360 min): DJSI 세미나 (Invitation Only)

10:00 ~ 10:10 AM
인사말





Alka Banerjee, Vice President, S&P Dow Jones Indices  

10:10 ~ 11:00 AM
2012 DJSI 평가결과 리뷰


Edoardo Gai, Head of Sustainability Services, SAM     

11:00 ~ 11:20 AM
커피 브레이크 

11:20 ~ 12:00 AM
최신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이슈



김동수 센터장,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12:00 ~ 14:00 PM
네트워크 런치

Session B (14:15 ~ 17:00 PM, 165 min) 


14:20 ~ 14:40 PM 
입장행사

14:40 ~ 14:45 PM 
행사 개요보고  

이춘선 상무, 한국생산성본부   

14:45 ~ 14:50 PM 
개회사 
       

진 홍 회장, 한국생산성본부

14:50 ~ 15:00 PM 
축 사 #1       



Antony Edwards, CEO, ROBECO Asia-Pacific
15:00 ~ 15:10 PM 
축 사 #2       

Alka Banerjee, Vice President, S&P Dow Jones Indices

15:10 ~ 15:30 PM
기조발표 #1 – 기업 사회공헌의 진화

Margaret Coady, Director, Committee Encouraging Corporate Philanthropy

· 기업 사회공헌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미래방향은 무엇인가? 

· 기업은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성공적인 기업 사회공헌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15:30 ~ 15:45 PM
기업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 발표 & 코멘터리
사례발표: 나세르 알 마하셔 CEO, S-Oil(주)

                        코멘터리: 최창근 해설위원, KBS 국장  

15:45 ~ 16:00 PM
축하공연 (레인보우 합창단)

16:00 ~ 16:20 PM
기조발표 #2 –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을 향하여

Dr. Leslie Lenkowsky,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 오늘날 기업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기업의 성공을 결정 짓는가?
· ‘가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또한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는가? 
16:20 ~ 16:35 PM
기업 사회공헌활동 코멘터리

사례발표: 한동우 회장, (주)신한금융지주 

                        코멘터리: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허인정 대표

16:35 ~ 17:00 PM
DJSI 시상식 & 기념촬영

Session C (17:00 ~ 18:30 PM, 90 min): 사회책임투자 기법과 수익분석 (Invitation Only)

17:00 ~ 17:10 PM
인사말


Alka Banerjee, Vice President, S&P Dow Jones Indices  

17:10 ~ 17:50 PM
지속가능(사회책임) 투자 상품의 설계와 수익 분석



Antony Edwards, CEO, ROBECO Asia-Pacific
17:50 ~ 18:10 PM       국내외 지속가능(사회책임)투자 시장 및 동향  




김동수 센터장,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18:20 ~ 18:30 PM
질의 및 토론

4. 용어정리 및 기관소개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SRI) 글로벌 표준으로, 1999년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S&P Dow Jones Indices)와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 글로벌 선도 기업인 스위스 샘(SAM)이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DJSI는 현재 전세계 2,500개(유동자산 시가총액 기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10%를 편입시키는 글로벌 지수인 DJSI World 와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20%를 편입시키는 지역 지수인 DJSI Asia Pacific, 그리고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여 상위 30%를 편입 시키는 세계 최초 국가 단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인 DJSI Korea로 구성되어 있다.
1) 기관소개 

·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 지난 50년간 축적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지적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 지속가능경영센터는 지속가능경영 및 CSR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외 유수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수립,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발/자문/검증, 중소기업 CSR 운영, 연구 및 교육, Carbon Trust 탄소 인증 등 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ntact: 김동수 센터장
Tel) 02-724-1890 / Fax) 02-724-1893

Email) djsi@kpc.or.kr / Homepage) http://www.smcenter.or.kr

· S&P 다우존스 인덱스 (S&P Dow Jones Indices): S&P Dow Jones Indices는 McGraw-Hill Company의 자회사로서 뉴스, 신문을 통한 지식정보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P Dow Jones Indexes는 115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S&P 500,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등 830,000여 개의 증권 지수를 기관 및 소매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Tel) New York +1-212-579-5720 / London +44-20-379-3804
Email) media@dowjones.com / Homepage) http://www.spdji.com
· 샘 (SAM): 1995년 스위스 취리히에 설립된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 전문기관으로 자산관리, 지수 및 주식,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기업을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를 개발하여 현재 유럽, 북미, 미국, 아태지역, 호주, 한국에 대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SAM은 세계 최고수준의 지속가능경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2,000여 이상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왔다. 
Tel) +41-44-653-1002(Press) / Fax) +41 44-653-1810
Email) info@sam-group.com / Homepage) http://www.sam-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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